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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공명 - 생체내부의 공명(1부)

｜ 가보 레진츠키, 올가 잘코-티타렌코 ｜ 안성윤 옮김 ｜

세포의 재생은 진동을 통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세포와 생체 사이에 전자기장의 

깊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편집자 주).

몸 다루기  Biological Resonance - Resonance in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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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명이라는 개념은 물리적 의미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복잡

한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울림 또는 반향을 표현하기 위해 직관

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과학의 영역에서, 백 프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개념을 받아들인 분야가 바로 생물학과 의학이다. 물리학에서 

공명이란, 진동 시스템이 변화하는 추진력에 대해 최대 진폭으로 반응

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런 역학적 진동은 다들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

에 꽤 익숙할 것이다: 추 또는 끈string의 진동은 똑같은 길이의 다른 

추 또는 끈을 진동시킨다. 진동하는 전기회로의 경우, 그것은 적절한 

각진동수(주파수)를 가진 외부 신호에 최대 진폭으로 반응한다. 역학

에서는 꽤 간단한 조건(변수는 단 하나, 파장이다)만으로도 공명이 일

어난다면 생물학에서 그 조건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자기조절적이

고 상호의존적인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현대과학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있다. 바로 생명의 미스터리를 

깊이 파고들수록 생명 그 자체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다. 놀라울 정도

로 발달된 장비에 힘입어 특정한 화학결합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었

고 화학결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 화학결합이,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번식하는 생명체로 조직되게 하

는 원동력은 여전히 미지로 남아 있다. 그 동안, 생명체에 내재된 전체

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은 누구나가 느끼고 있으며 전문

가들에 의해 실제로 관찰, 측정되고 있다. 특정한 생화학적 과정에 매

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삶이 사건의 순서대로 처리되

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열려있는 다이내믹한 

시스템open dynamic system이다. 심리적 변수에서 생화학적 변수, 생물

물리학적 변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생명체의 전체 행동 요

소에 작용할 수 있다. 보통, 어떠한 변수도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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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특정 상태를, 어떤 한 변수에 모

든 좌표가 맞아 떨어지는 다차원공간의 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공간의 안정성과 개별성은 이 변수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유지된다.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수십억의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들은 

매우 다른 시간척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포끼리 서로 연관되어 있고 

전체 유기체의 기능과도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세포들 간

의 에너지 교환 양상 또한 매우 다른 특질을 보인다. 이것은 역동적인 

비등방성1) 시스템 안에 에너지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뜻한

다. 다른 시간척도 다이나믹의 발생은 특정한 시간척도 범위와 연관

되어있는 집단적 프로세스 사이에 ‘이차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

다. 결국, 이것은 다양한 시간척도 다이나믹이 생물학적 과정의 ‘구球’

와 같은 프랙탈 구조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빠른 과정

이 느린 과정들에 포함된다. 유기체에서 나타나는 프랙탈 구조의 다이

나믹 패턴은 이 계층 조직 내 내부 역학들끼리의 계층간 상호관련성을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어떤 계층(특정한 시간척도의 역학을 아우르

는 하나의 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과정 사이의 관계를 결정

하는 법칙은, 해당 계층 조직 내에 서로 다른 계층들(서로 다른 시간척

도 영역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법칙과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이

것은, 동적 계층조직 내의 다소 일반적인 수준에서(즉 느린 프로세스 

수준) 일어나는 미세한 영향이, 특정 생화학 처리에 미치는 큰 영향보

다 오히려 더, 시스템 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뜻한다.

1 ) 　

�비등방성非等方性anisotropic, 이방성이라고도 한다. 물체의 물리적 성질이 방향에 따라 

다른 성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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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기적 생명체가 서로 분리되지 않은 자연적인 힘에 의존한

다는 사실은, 전일의학(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생체공명 테라피)에 훌

륭한 이점이 된다. 그것은 원소와 사건들의 집합을 다루는 것이 아니

라, 그것들의 양자화학적 계층에서부터 사회적 계층에 이르기까지 복

잡한 계층을 다룬다. 우주방사선에서부터 사회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환경적인 변동은 유기체의 다차원적 공간 패턴을 교란시키지만, 대개 

이러한 교란은 소위 ‘생리적’ 상태 속에서, 그 유기체의 계층 구조 내

에서 소멸된다. 하지만 혼돈의 크기 또는 지속기간이 어떤 수준을 넘

어서면, 계층 구조를 결합시키는 시스템(효과적인 소멸에 필요)이 망

가지거나 ‘포화상태’가 되어 생물체가 주변 환경을 견뎌내지 못하게 된

다.

현대과학에는 ‘가장 포괄적인 지식이 진실이다’라는 강한 믿음이 존

재한다. 자연철학은 고대철학에서 떨어져 나와 현재 우리가 물리, 화

학, 생물학이라 부르는 것들을 탄생시켰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연

의 본질을 정교하게 연구하려면 이들 분야는 한층 더 세분화될 필요

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분화는 실제 자연의 영혼, 깊이 내재하는 

상호연결 즉, 세상의 자기창조적인 완전성을 간과한다. 이 사라져버

린 전체성은, 루이스 토마스Lewis Thomas가 이름 붙인 것처럼[1] ‘신

생 과학youngest science’인 동시에 아마도 가장 오래된 예술인 주류의

학conventional medicine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토마스 박사는 1920

년부터 시작된 자신의 직업적 삶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생체 내

에 존재하는 각종 다양한 종들을 판별하는 여러 가지 측정방법과 엑스

레이 분석이 의사와 환자의 지속적인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해

간 과정을 보여준다. 이 수많은 숫자들이 정말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미세한 끈(치유 노력과 어우러지는 일종의 영적 탯줄)보다 가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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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이 세기 초의 생화학적 분석과 화학요법들의 빠른 성장과 상당한 성

과들은 모든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종species들을 발견하고 모두 알맞

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한편, 30년대 중

반, 전반적으로 무엇이 아픈 상태인지를 측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질

병의 비특이적 표지sign에 대한 연구는 적응 에너지라는 개념과 함께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이 개념의 창시자인 한스 셀예Hans 

Selye 박사는 이렇게 쓰고 있다. “스트레스 연구는 인공약물로 하는 실

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몸의 방어 메커니즘을 

다루기 때문이다. .... 이 연구의 의의는 이런 저런 질병과 싸우는 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연구는 모든 질병 그리고 사실상 

모든 인간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2]

특정 조건하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에 맞서는 스트레스는[2], 

특정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의 일반적인 단계보다 더 보편적인 

단계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방어 메커니즘이다. 스트레스라는 개념

은 생체내의 호르몬과 그 역할이 발견되면서 등장했다. 맥스웰의 전

자진동이론, 마르코니와 테슬라의 발명, 그밖에 생체와 개별 세포에

서 방사되는 방사선 관측 등은 진동이라는 우주적 조화와, 이런 진

동을 전달하는 유니버젼Universion이라는 개념을 낳았다. 라코프스키

Lakhovsky[4]에 따르면 유니버젼은, 무한한 거대세계와 무한한 미시세

계의 통합이라고 한다.

“생명은 방사선에 의해 만들어지고

방사선에 의해 유지되며

요동하는 불안정에 의해 파괴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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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유니버전의 세 가지 법칙과 동물 본능 연구, 암의 지질

학적·지리학적 분포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는 다중전파발진기를 탄

생시켰다(이것은 750kHz부터 3MHz까지의 기본 주파수대와 최고 

300GHz, 즉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까지 확대되는 다양한 고조파들

을 발생시킨다). 라코프스키와 테슬라가 개발한 이 다중전파발진기는 

동식물 및 인간의 암과 각종 대사장애 치료에서 성공을 거두었다([4]

에 30년대 의학 리포트가 몇 건 소개되어 있다).

“앞서 말한 사실들은 건강한 생물체에서 모든 조직은, 내가 ‘이동하

는 생체자기 단위biomagnomobile unit’라고 이름 붙인, 전도성 및 절

연성 구성 요소를 일정비율 가지고 있어야함을 보여준다.”

J.라코프스키는 30년대 중반 “세포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널리 퍼

져있는 전도성, 절연성 물질을 세포가 불러낼 수 있는 것은 세포 자체

의 진동에너지 때문이다.”라고 밝혔다.[4] 30년대 후반, 빌헬름 라이

히는 성기능性機能 연구와 원시미생물의 생체전기실험을 통해 바이온

bion(콜로이드 용액 속에 형성된 패턴으로, 살아있는 유기체의 구조

와 패턴을 닮아있다)과 오르가노Organo(생체와 바이온 구조에 의해 조

사照射되는 미묘한 생물물리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5]

오슬로대학 식물학연구소에서 라이히가 처음 시작한 이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원리를 밝혀내었다 : 세포구조에 중요한 모든 물질은 세포

와 유사한 패턴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들이 

매우 다이내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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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공식 : 기계적 압박 → 전기적 충전 ↔ 전기적 방전 → 기계적 완

화

라는 프로세스는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온Bion(우주

적인 생명에너지인 오르곤 덕분에, 붕해된 물질로부터 자연스럽게 발

생하는 생명의 최소단위)은 라이히 시대의 주류 과학계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치부되었다. 그럼에도, 라이히가 행한 꽃가루와 콜로이드 용

액 실험은 니짜Nizza의 분석랩lab과 소르본의 정신생리학 연구소에서 

재실험되었을 뿐 아니라, 라이히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하였던 “오르곤-집적기organ-accumulator”라는 치료장치를 계발

할 수 있게 해주었다[6]. 라이히에 따르면, 건강은 모든 장기臟器 속의 

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우주적 에너지”인 오르곤의 진동으로 특징지어

지고, 반면에 죽어가는 생명체에서는 “먼저 오르곤 에너지장이 수축하

고, 그 후 조직은 장기를 잃게 된다.”고 한다[7].

우리는 건강과 치유분야에 전일적인 관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깊은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이히의 선구자들에 대

해서는[8]에서 찾을 수 있고, 라이히의 추종자들은 [6]에서 찾을 수 있

다). 이것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할 때마다 나올 수밖

에 없는 “우주적” 에너지, “생명”에너지라는 두 가지 개념이다. 분명

히 긍정적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발명자는 이 에너지를 직

접적으로 발견해내지 못해 그들의 장치를 대중적으로 소개하는데 어

려움을 겪었다. 이 에너지는 전자기 에너지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

할 것이라고 여겨졌다. 똑같지 않은 그 나머지 “다른 어떤” 특성은 생

물학 분야에서 언급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A. 구르위치는 세포의 진

화과정 중 분화와 형태형성 과정의 변화들을 설명하기 위해, 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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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정 내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이는 세포들 그룹의 에너지장 같은 

형태형성장形態形成場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9]. 이 개념은 월퍼트

의 위치정보 이론[10]에서 사용되었는데, 다세포생물의 진화 중, 세포 

자체보다는 세포분화의 공간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후의 발달

은 이전 단계의 분자, 세포, 조직의 공간 네트워크에 달려있다는 것인

데, 이 이론은 전자기 상호작용을 명쾌하게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

면 위치정보는 세포들 사이의 화학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계적 화학적 변화 모두 세포 또

는 생물체 내의 전하 재배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자기장의 변화를 일

으키게 한다.

전자기 신호Electromagnetic cues

적어도 200년 동안 서양인들은 전기와 자기력이 생명현상에 필수

적이라고 여겨왔다(예 : 메스머와 18세기의 활력논자vitalist들). 거의 

200년 후, 생물학에서 전기적 힘이 더 깊이 이해되고 특히 치료과정에

서 인간 장기 재생의 새로운 장을 연다(이 분야의 선구자이고 우리가 

맨 처음 언급했던 토마스 박사와 함께 뉴욕의 벨뷰병원에서 우연히 의

사생활을 시작한 로버트. O 베커의 책에서 찾을 수 있다[11]). R. 초

이 그리고 J.A 먼로(런던 리스터 병원의 알러지 환경의학과)와의 3년

간의 협업으로 나온 결과를 설명하는 C.W 스미스(살포드 대학의 전기

공학부)는 : “인간은 다양한 주파수 전자기 방사선으로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진화하였는데, 지난 세기동안 고도로 응집된 전자기 방사선의 

다양한 형식들이 나타났다. 생물들은 스스로의 컨트롤을 위해 응집된 

진동을 이미 사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의 응집된 진동들이 생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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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관여하게 되는 길이 많아졌는데 이들은 알러지라 여겨지는 비

정상적인 반응들도 일으킨다.”[12] 라고 적었다. 이 연구를 통해, 외부

의 전기적 자극이 몸의 항상성恒常性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환자에게서, 전기적으로 유발된 증상은 화학적으로 유발된 

증상과 유사했고, 환경에 의해 유발된 증상과도 비슷했다. 또 전기적, 

화학적 자극과 그것의 중화는 서로 교체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12].

피부의 전기 전도도 변화나[13] 키를리안 전위기록(러시아 발명가

의 이름에서 따왔다)[14]의 변화를 직접 관찰함에도 불구하고, 생체 

주위에 자연히 발생하는 장field을 최근까지도 대부분 신경시스템 또는 

ECG연구에서 고려해왔다. 하지만, 전자기 민감도는 환경적으로 민감

한 몇몇의 환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 

예로, 환자의 전자기장 민감도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

한 다면연구multiphase study가 달라스의 환경건강센터에서 이루어졌

다. 1~10 Hz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의 우세함을 보여주기 위해 0.1 Hz

에서 5MHz까지의 구형주파들이 테스트되었고 신경, 근골격, 심혈관, 

호흡기관, 위장, 피부, 눈에 변화의 징후들이 체크되었다. 하지만 많은 

반응들이 50~60Hz 사이에서 일어났고 어떤 것은 5MHz에서도 일어

났다. M.블랭크는 두 종류의 전자기장 효과를 언급한다[16] : 1) 어린

이 암 발병의 가능성이 생기는 환경적 측면, 그리고 2) 성장과 치료를 

가속화할 수 있는 의학적인 측면. 그는 실제 전력 사용에 연관된, 매우 

잘 통제된 스웨덴 실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다. 그 연구 결과 백혈병

이 0.2 μT의 자장강도에서 대략 2.7:1의 오즈비odds ratio로 증가한다

고 나타났다.(백그라운드 조사는 미국의 가정에서 나오는 대략 0.1 μT

였다.) 그리고 0.3μT에서, 오즈비는 2.7 : 1에서 3.8 : 1로 껑충 뛰었

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성인의 직업적 노출 데이터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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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었다. 하지만, 매우 높은 피폭(고주파 송전선 바로 밑에 사는 사람

들)은 크게 생물학적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윈도우즈 이펙

트windows effects”라고 불리는 것 때문이다. 즉, 영향이 미치는 특정한 

범위의 주파수와 진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6]

인간이 자연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은, 많은 증상의 내적 원인이라고 

보여지는 24시간 활동주기 리듬을 관찰하면 명확해진다[17]. 단세포

생물부터 영장류[18.19]까지 빛의 방출을 다룬 많은 연구들을 통해 생

체광자biophoton라는 개념이 나왔고, 전자기 스펙트럼의 광학적인 부

분(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빛)이 의학적인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해주었다[14, 20]. 한편 두 그룹[21]의 피실험자들(한 그룹은 자연 전

자기장으로부터 차폐된 방에서 생활한다)의 24시간 활동주기 리듬은 

자연 전자기장이 자유가동free running(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 

내에서 생기는 리듬을 유지하는 것)리듬을 가속화하고, 상호간 차이들

을 줄이고 체내의 비동기화를 막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되

었다. 똑같은 효과들이, 약한 교류전기장을 적용함으로서 발견되었다

[21]. 이것은 넓은 범위의 주파수(적어도 자외선인 1015 Hz부터 생물

학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에서 활동하는 슈만공명인 7.8 Hz[22]) 내 

전자기 신호변조의 내부메커니즘 발생을 뒷받침한다.

전자기 신호들의 내부변조는 세포들의 자연스런 교류진동을 일으

킨다. 극과 극 방식으로 자라는 세포들은 내생 전류를 발달시키는 것

으로 알려졌다.[23] 이 전류들은 극성유도pole induction 뒤에도 여전히 

이 연구들은 세포 신진대사가 가장 활동적일 때

내생 에너지장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죽었거나 심각하게 오염된 

세포들에서는 교류진동의 어떠한 신호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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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24]. 양성자 또는 Ca²+이온은 세포에서 주요한 전하 운반자

로 여겨진다[24,25]. 전류는 플라즈마 막 내부의 이온 수송 시스템의 

비균등 분포의 결과이다.

교류장alternating fields이 몇 마이크로미터까지 확장할 동안 세포 주

위의 정전기장static field이 0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6]. 

살아있는 적혈구들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긴 전자기 상호작용이 발견

되었다[27]. 콩 뿌리 밑부분을 따라 몇 센치미터 거리에 2시간 이상 안

정적으로 남아있는 주기적인 산성·알칼리성 패턴의 형성은 이 부위 

전기루프에 따라 밝혀졌다[28].

세포에 내재하는 교류전기 진동을 감지하는 실험 방법이 유전이동(

중성입자에 비균일 교류장의 작용) 또는 세포의 전기회전[13, 29-32

에 언급]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C. 스미스, S. 웹, H, 폴 등의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 스미스와 폴이 효모 세포에서 감지한 신호들을 더 

상세히 연구하기 위해 R. 횔젤Holzel은 내재하는 교류전기장을 감지하

기 위해 높은 임피던스의 전치증폭기前置增幅器를 사용하는 측정시스템

(향상된 신호대잡음비)을 개발했다. 다양한 효모 세포에서 1.5MHz부

터 34.8MHz까지 범위의 내생진동內生振動과 0.5 - 7.0mV 진폭의 개

별주파 대역들이 감지되었다[23]. 이 연구들은 세포 신진대사가 가장 

활동적일 때 내생 에너지장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죽었거

나 심각하게 오염된 세포들에서는 교류진동의 어떠한 신호도 발견되

지 않았다[23]. 세포 주위의 교류전기장 측정은 H.폴이 ‘내생진동은 

반드시 세포재생과 함께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즉 재생과정은 내

생교류진동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게 만들었다[32]. 

이것은 신진대사에너지 교환과 변환에 세포와 생물 사이의 전자기장 

상호작용이 깊이 관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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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수준의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만들어진 외부 극저주파에 노출

시키고, 세포와 아세포亞細胞 수준의 다양한 특성을 측정함으로서, 세

포막과 아세포 요소들에 상호작용하는 극저주파 신호전달경로를 설

명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 한편 물리적으로, 자기장 노출은 

내부 자기장, 내부 전기장, 내부 전류를 야기하였다[33]. μT범위에서 

0.14T까지 자기장을 만들 수 있게 하고 4-100Hz 범위의 주파수에서 

자성, 유도전기장의 생물학적 영향을 분리시키는 시스템이 설명되어

있다[34].(다음호에 계속)

• 이 글은 《Biological Resonance - Resonance in Biology》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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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geben ist, Zeitcshrift fü r Naturforschung, 1954, b.&a, s.149-154. (in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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